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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 and peer accept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warmth and first grad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979 seven-year-old children(498 boys,

481 girls) recruited for the Korea Child Panel Study. Data were analyzed by

analyz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significance of serial mediation

pathways using SPSS 18.0 and PROCESS Macro 3.4.

Results: Maternal warmth at age five effected perception of maternal acceptance

at age six.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 at age six effected perceived peer

acceptance at age six. Perceived peer acceptance at age six effected school

adjustment at age seven. Lastly, perceived maternal acceptance and peer

acceptance at age six had a serial mediation effect between maternal warmth at

age five and school adjustment at age seven.

Conclusion/Implications: Perceived social acceptance during preschool years

should be emphasized in order to promote school adjustment for first grade

children. Parent education for promoting better parent child relationships should

be considered and teachers should encourage peer play interaction to help

children perceive acceptance from their peers.

key words maternal warmth, perception of social acceptance, first grader’s school

adjustment

Ⅰ. 서 론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시기에 아동은 학령기 아동으로의 지위, 역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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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며, 많은 발달과업에 직면한다. 이 시기에 아동은 학업과 학

교생활에 적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도 형성해야 하는 학교 적응의

과업에 직면한다(지성애, 정대현, 2006). 이 시기에 적절히 학교생활에 적응할 경우 아동은 추후

초등학교 생활 전반의 적응과 학업 수행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성취능력을 보이게 된다(Hughes,

2011). 이에 많은 연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기

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기의 경험과 특성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사전 중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유

아기 시기의 가정환경(배한진, 허청아, 201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박정현, 이경님, 2020), 어머

니의 우울(서보림, 한희수, 김태련, 조진실, 강민주, 2020), 아버지의 양육참여(강수정, 2021), 어머

니-자녀관계(이진숙, 2004)와 교사관계(이진숙, 2004) 또래관계(이진숙, 2004), 또래상호작용(김창

섭, 2020) 등의 개인 외적 특성과 학교준비도(박정현, 이경님, 2020), 외현화 문제행동(이정아, 최

선녀, 문영경, 2020) 등의 개인내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요인들 중 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환경 맥락에서의

영향 요인으로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일관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어머

니의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은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정서적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김기홍, 이주리, 2010; 문혁준, 2010; 김원경, 권희경,

2019; 김충일, 2019; 차한솔, 김주일, 이호수, 2019; Domitrovich, 1998; Xiang, Liu, & Bai, 2017).

따라서 유아기 시기 아동이 경험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정환경요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가족 맥락에서의 경험들이 학교와 같은 기관 맥락으로 연결되는 기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Domitrovich, 1998; Deater–Deckard & Dodge, 1997; Rohner, 1986), 가족과

기관의 맥락 사이를 연결짓는 기제로 아동의 지각과 인지과정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에

서 일부 연구자들은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 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Deater–

Deckard & Dodge, 1997)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거나 부모의 행동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인 반응이 실제 측정한 양육행동 보다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 내에서 아동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신생아기부터 영아는 자신의 몸의 촉감, 손발의 움직임과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이후 영아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응하도록 만든다

는 것을 꺠닫게 되면서 자신이 환경과는 또 다른 존재라는 주관적 자기(I- self)를 발달하게 되며

영아기부터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에 대해 지

각하게 된다(Harter, 1982). 이렇듯 아동은 영아기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을 지각

하기 시작하며, 점차 유아기가 되면 아동은 또래, 부모, 신체에 대한 느낌, 학습 등 제한된 영역에

서 자신에 대해 지각한다(Marsh, Ellis, & Crave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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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수용감 중에서도 어머니 양육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어머니 수용감이다. 아동에게 의미있는 관계의 대상은 여러 인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중 어

머니는 영유아기를 거치며 미시적 환경에서 아동과 가장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중

요하다. Cassidy(1988)은 어린 유아의 자신에 대한 이해는 주로 관계의 맥락에서 일어난다고 하였

으며, 부모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관계의 맥락 속에서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통합된다고 하였

다. 또한 한 연구(Domitrovich, 1998)에서 부모의 온정성과 지지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이러한 부모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이후 사회적 적응을 예측한

다고 하였다(Domitrovich, 1998; Rohner, Bourque, & Elordi, 1996). 그러므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은 유아가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어머니 수용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어머니 수용감을 바탕으로 유아는 이후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학교적

응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이 뿐만 아니라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가정에서 벗어나 유아교육기

관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에게 의미있는 타자의 범위는 또래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Hartup(1979)은 가정과 또래 맥락이 “아동기의 두 개의 세상”이라고 언급하면

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사회화 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Waters와

Sroufe(1983)은 발달의 단계에 따라 개인이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영아기에는 효과적인

애착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유아기에는 또래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질에 따라 개인의 유능성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유아기는 또래 간

상호작용의 빈도와 복잡성이 증가되는 시기로, 유아기에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최현미, 2013), 또래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이후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Hartup, 1989, 1992).

또래관계의 지표 중에서 유아가 또래로부터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또래 수용

도은 일반적으로 한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하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개

인을 향한 집단의 관점을 나타내는데, 유아의 적응 및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또래 수용도 혹은 또래집단 내 지위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특성이 있고(Howes, 1990), 유아기에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할 경우 이후의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dd, 2006). 그러므로 유아기의 또래

수용 경험은 이 후 시기의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대처하는데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래 수용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중요할 수 있는데, 또래로부터 지지되고 있다고 지각

하는 아동들은 실제로 또래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Patterson, Kuepersmidt, & Griesler, 1990),

또래 수용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역시 실제 또래수용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로부터 지지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이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성취도 높지만(Dubow & Tisak, 1989; 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 Patterson et al., 1990),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은

낮은 또래수용감을 바탕으로 학교를 피하거나 학업 성취를 잘 못하는 등(장윤정, 신유림, 2010),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7권 제5호

46  

또래수용감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을 예측한다(Parker & Asher, 1987). 이렇듯 아동은 또래로

부터 수용되는 정도를 스스로 지각할 수 있으므로,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또래수

용감은 사회적 수용감의 또 다른 측면으로 유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후 시기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인기아의 어머니는 비인기아의 어머니에 비해 애정적이며, 자녀의 감정을 중시하고, 더

긍정적인 언어를 이유와 함께 설명하는 등의 아동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Denham & Grout, 1992; Pettit & Mize, 199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수용도의 관련성을 예측

할 수 있다. 문혁준(2000)은 어머니의 합리적인 지도는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며,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 또래수용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온정적

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수용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 뿐만 아니라 또래수용감은 실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할 수 있으나 실제 상호작

용과는 달리 본인이 이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타인

인 어머니에 대해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

여 또래에게 수용된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인지이론

(Anderson & Chen, 2002; Chen, Boucher, & Kraus, 2011)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대인 관계에 대한

사회인지이론가들은 중요한 타인과의 과거의 경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전이되고 통합되어

새로운 타인과의 관계를 지각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Chen et al., 2011). 즉, 인간은 새

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전이되고,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의 기억을 통합하여 관계 내에서의 자기, 즉, 관계적 자기(relational self)를 형성한

다고 한다. 관계적 자기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의 자기를 의미한다.

또한 애착 이론(Bowlby, 1973)과 사회인지이론(Dodge, 1993)에서는 아동이 생애 초기부터 내적

실행 모델, 지식 구조, 스케마라 일컫는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모델을 발달시켜 오는데, 이러한

내적 표상모델이 아동의 사회 인지 과정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패턴을 형성하고 새

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과거의 상호작용과 질적으로 유사하게 관계를 만들어 갈 가능성을 높

인다고 가정한다(Sroufe & Fleeson, 1986). 그리고, 특정적인 관계, 특정적인 상대에 대한 표상으로

시작된 내적 표상모델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점차 자기와 사회적 세계에 대한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맥락에 적용된다고 하였다(Shaver, Collins, & Clark, 1996).

이렇듯 애착이론과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로부터 수용된다고 지각하는 유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수용된다고 지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유아기 형성한 또래수용감이 이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또래 수용감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 수용감으로부터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예측한다.

종합해 보면, 어머니로부터 온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지

각을 토대로 학교생활에서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할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

작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또한 자신에 대한 또래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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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며 이러한 지각을 바탕으로 이후 또래 및 학교생활에서의 여러 관

계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는 연구는 제한되어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예

측할 수 있다. 먼저, Deater–Deckard와 Dodge의 연구(1997)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지각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hner, 1996). 또한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아동은 또래로부

터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등 부모에 대한 수용감과 또래수용감 간의 관련성이 보고 되었으

며(송순, 2002; Armsden & Greenberg, 1987; Stocker, 1994), 아동의 또래수용감은 학업성취, 학교

회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또래 관계 등 다양한 학교적응지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장윤정, 신유림, 2010; Dubow & Tisak, 1989; Dubow et al., 1991; Patterson et al., 1990).

그리고 Domitrovich(1998)는 부모의 온정적 적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과 또

래관계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온정적 적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을 매

개로 또래관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혔다. 또한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은 또래관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거쳐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Domitrovich, 1998; Rudolph, Hammen, & Burge, 199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아기 사회적 수용

감의 역할을 밝히고 있지 않다.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을 밝힌 Dapp과 Roebers(2018)는 초

등학교 1학년 시기 학업성취에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나, 이 연구

는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고 있어, 유아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

래 수용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어머니로부터 수용

되고 있다는 지각을 갖게 하며 이러한 지각이 타인, 즉 또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기대가 이후 학교에서의 관계나 학업적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가정을 직접 증명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으며, 유아기 시기의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아의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을 밝힌 연

구들도 대부분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횡단 연구설계로 연구되어(심숙영, 2010; 유주연,

엄정애, 2012; 이정숙, 백지은, 2004), 변인들 간의 영향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색하여 유아기 사회

적 수용감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구분하여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 수

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매개효과를 탐색하여 관련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며, 종단 설계를 이

용하여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종속변인인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학교적응과

이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전 만 6세 유아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수용감을 조사하며, 어머니

영향력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년 이전 시점인 만 5세 시점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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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거쳐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 양육행동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을 명확히 함과 더불어 향후

초등학교 1학년 적응을 돕는 중재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

감을 직렬매개하여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속

변인인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5년도 자료를 포함하였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을 조사한 2014년도 자료와 어머니 영향력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년 이전 시점인 2013년도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3개년도 시점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유아 979(남아 498명, 여아 481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대상 유아의 연령의 범위는 만 5세 시기(T1) 60개월에서 66개월(평균 62개월), 만 6세 시기(T2)

72개월에서 79개월(평균 75개월), 만 7세 시기(T3) 84개월에서 92개월(평균 87개월)이었다. 만 7

세 시기(T3)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0.29세, 어머니가 평균 37.82세였으며, 교육수준

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 337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도 대졸이 337명(34.4%)

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 종사자가 215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537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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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84명(18.8%), 사무 종사자가 112명(11.4%) 순이었다. 가계의

월 평균 수입은 301만원-400만원 미만이 254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401만원-500

만원 미만이 237명(24.2%), 201만원-300만원 미만이 179명(18.3%) 순이었다.

2. 연구도구

1)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그리고 권희경(1999)의 문항을 참고

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 중 온정적 양육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

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기꺼이 자녀양육을 수행하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

정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와 이야기 해주고

놀아준다.”,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더한 총점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6점∼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ɑ는 .84였다.

2)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은 Harter와 Pike(1984)의 역량 지각과 사회적 수용감

척도 중 일부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2단계 4점 Likert 척도로서 조사원이 남아/

여아 각각의 그림 카드를 제시하며 질문하고 “oo는 누구와 가장 비슷하니?”라고 질문하여 유아

의 응답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데, 유아에게 유능하거나 수용됨을 보여주는 그림과 그렇지 않

은 2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선택하게 하고, 그 정도를 큰 동

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점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수용과 또래 수용의 12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요인 분석하여 요인 구조에 부합하는 어

머니 수용 3문항, 또래 수용 3문항으로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측정하였으며, 어머니 수

용에는 ‘이 아이의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해 주셔’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래

수용에는 ‘이 아이는 같이 놀 친구들이 많아.’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더한 총점으로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측정하여, 가능한 점수는 어머니 수용감,

또래 수용감 모두 4점~1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어머니와 또래에게 수용되고 있는 정

도가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 6세 시기의 어머니와 또래 수용감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ɑ는 어머니 수용감 .69, 또래 수용감 .65이었으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수용감을 합한

사회적 수용감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는 .68이었다. 이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이선희, 이은경 그리고 박선영(2019)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6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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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7세 시기 학교적응

만 7세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지성애와 정대현(2006)의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학교담임 선생님이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척도의 하위 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응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다 심해진 질서 및 규칙에 대한 적응, 정해진

일과에 대한 적응, 교사의 지사나 요구에 대한 적응 등의 내용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수행적응은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수업시간에서의 활동과 모듬별 활동, 적극적인 자

세 그리고 과제나 준비물의 준비를 잘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래 적응

은 친구들과의 놀이에 관한 문항, 갈등 해결의 형태,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등의 내용으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 적응은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함,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

야기함, 선생님께 인사를 잘함, 선생님께 도움을 잘 청함 등의 내용으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어 총 35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학업 수행, 또래 간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

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 7세 시기의 학교적응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는 학교생
활적응 .96, 학업수행 .94, 또래적응 .94, 교사적응 .84, 전체 학교적응 .95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IBM Co.)과 Process Macro 3.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도구의 신뢰도 및 Cronbach’s ɑ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Process Macro 모델 6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을 이

용하였다. Bootstrapping 검증 시 모형의 샘플 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 구간은 95%으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왜도는 -.71~-.11, 첨도는

-.52에서 .2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의 변인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정적

상관관계(r = .11, p < .01)가 나타났으며,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은 같은 시기 또래 수용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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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관련(r = .24, p < .001)이 나타났다.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1학

년 시기의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 = .14, p < .001), 어머니 수용감은 학

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래 수용감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

타났다(r = .07, p < .05).

변인 1 2 3 4

어머니 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1

아동

2. 어머니 수용감 .11** 1

3. 또래 수용감 .05 .24*** 1

4. 학교적응 .14*** .01 .07* 1

M 22.15 8.62 8.17 138.62

SD 3.21 1.58 1.41 24.61

Skewness -.11 -.49 -.12 -.71

Kurtosis .26 -.38 -.52 .23

*p < .05, **p < .01, ***p < .001.

표 1.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979)

2.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매개효과

다음으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

감을 거쳐 순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

해 Process Macro 3.4 프로그램 모형 6번을 사용하여 직렬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만

5세 시기 온정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인,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 또래 수용감은 매개변인, 초

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처리하였으며,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을 제 1

매개변인으로,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을 제 2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1, p < .001). 둘째,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이 독립변인으로,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또래수용감이 종속변인으로

투입된 모형에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으로의 직

접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02, ns),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은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1, p < .001).

셋째,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이 독립변인으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투입된 모형에서 만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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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으로의 직접 효과는 유의미하

였다(B= 1.08, p < .001).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으로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5, p < .001).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으로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65, p < .001).

넷째,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결과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의 매개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 = 1.08, p < .001),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과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은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으로

의 총효과, 직접효과, 직렬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수용감, 만 6세 시기 또래수용감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총효과는 B = 1.09 (t = 4.40, p < .001, 95% CI [.60, 1.56])으로 신뢰구간 0을 포

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

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B = 1.08 (t = 4.37, p < .001, 95% CI [.59, 1.56])

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을 거쳐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렬매개효과가 B = .02(95% CI [.00, 04])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을 거친 매개효과 (B = -.03, 95% CI [-.09, .03])와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만 6세 시기 또래 수용감을 거친 매개효과 (B = .02,

(95% CI [-.02, 07])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형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의 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p < .001.

그림 2.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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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95% CI

F R2

LL UL

어머니 수용감 온정적 양육행동 .11 .03 3.34*** .04 .16 11.14*** .01

또래 수용감
온정적 양육행동 .02 .028 .81 -.03 .08

29.72*** .06
어머니 수용감 .21 .028 7.53*** .16 .27

학교적응

온정적 양육행동 1.08 .25 4.37*** .59 1.57

8.26*** .03어머니 수용감 -.25 .26 -.98 -.76 .25

또래 수용감 .65 .29 2.25* 0.08 1.21

학교적응 온정적 양육행동 1.09 .25 4.40*** .60 1.57 19.42*** .02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p < .05, ***p < .001.

표 2.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 매개효과 (N=979)

구분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1.09 .25 4.40*** .60 1.56

직접효과 1.08 .25 4.37*** .59 1.56

간접효과

전체 0.00 .04 -.07 .08

X→M1→Y -.03 .03 -.09 .03

X→M2→Y .02 .02 -.02 .07

X→M1→M2→Y .02 .01 .00 .04

***p < .001.

표 3.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대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만 6세 시기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 (N=979)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 시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매개효과를 가정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

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온정/적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Domitrovich(1998)의 연구,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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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수용 혹은 거부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Rohner 등(1996)

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볼 때 가정환경에서 어머니로부터 따뜻하고 반응적

인 양육을 경험한 유아들은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수용된다고 지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은 같은 시기의 또래 수용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지각과 또래 지각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Domitrovich(1998)

의 연구,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Harter와 Pike(1984)의 연구와 일관

하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모성애 지각이 또래 지위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송순(2002)의 연구와 일관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유아의 어머

니표상이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일반화되어 다양한 맥락에 걸쳐 적용된다는

애착이론(Bowlby, 1973)의 가정과 중요한 타인과의 과거의 경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전이되

고 통합되어 새로운 타인과의 관계를 지각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사회인지이론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Chen et al., 2011). 이를 통해 볼 때 어머니로부터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유

아들은 실제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만 6세 시기의 또래 수용감은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또래에 대한 지

각이 학업성취, 학교 회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또래 관계 등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장윤정, 신유림, 2010; Domitrovich, 1998; Dubow & Tisak, 1989; Dubow et al., 1991;

Patterson et al., 1990; Rudolph, et al., 1995)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기에 형성한

또래 수용감은 이후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에 미치는 과정에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의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어머니 수용감은 같은 시기 또래 수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렬매개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유아가

어머니에게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며, 이러한 유아가 또래에게 더 수용된다고 느낀다는

것이며, 또한 그 결과 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새로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온정/적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또래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Domitrovich (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기에 형성한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은 가족맥

락과 학교 맥락을 연결시키는 잠재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또래 수용감으로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 수용감을 통한 매개 경로만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수용된다고 지각하는 유아가 또래로부터 수용된다고 느끼게 되는 관계적 자아

의 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 수용감에서 학교 적응으로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

지 않았고, 또래 수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하는 간접 영향만 유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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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령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에서 또래로 중요한

타인이 분화되면서 유아기 시기의 중요한 관계가 어머니에서 또래관계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아

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대한 어머니 수용감의 영향력은 또래 수용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

(Anderson & Chen, 2002).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또래로의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는 발

달적 과정에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과 또래 수용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관

계적 자기를 형성하는데 있어 자신에 대한 인지는 역동적인 구조로 계속 변화하므로, 기존에 형

성한 지각은 이후 시기 새로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에 전이된다(Anderson & Chen,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어머니 수용감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또래 수용감에 전이되며, 어머니의 수용감에 영향을 받은 또래 수용감이 보다 직접적

인 사회적 수용감으로서 이후 시기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어머니 수용감이 또래 수용감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결과를 통해 볼 때 어머니로부터 수용된다고 지각하는 유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수용된다고 지각하고 그 힘으로 유아들은 이후 시기 학교적응을 잘

하게 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를 준비하는 만 6세 시기의 유아들을 위한 중재방안으

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어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어머니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자신의 지각이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적 수용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적극적인 부모교

육을 통해 가정 안에서의 부모 자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로부터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제 1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지각과 함께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해 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 향상은 이후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수용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부모와의 관계 향상이 제 1 과제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실제적인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 자녀간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수용감은 또래수용감이

었으므로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이 어려운 유아들의 경우 또래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수용감은 이

후 시기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들에게는 또래들 간

의 즐거운 놀이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또래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또래로부

터 수용되고 있다는 지각을 통해 이후 시기 학교생활에서도 학교생활에서의 학급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기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과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 역시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을 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만 5세 시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

감을 매개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해석력이 미세하며, 만 5세 시

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으로의 직접 경로의 영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학교에

서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있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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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동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독립성을 인정하며

의사소통 시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의 성취에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보고 이러한 행동을 학교생

활에서 실제 적용하여 수업시간이나 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거나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인사를 잘하는 등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잘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만 6세 시기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매개로 한 경로의 해석력이 미세한 것은 유아기의 자아지각의 특성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유아기의 자아지각능력에 대해 타당성이 입증되었지만 아동기와 비교하여 불분

명할 수 있으며 실제 행동과의 관련성도 낮을 수 있다(Harter, 1990a; 1990b), 그러므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대한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의 영향력은 미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유아기부터 형성된 자기 지각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 근거해 볼 때(Skaalvik & Hagvet,

1990), 본 연구에서 밝힌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뿐만 아니라 만 5세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으로의

직접 경로가 유의한 점에 대해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

지만, 사회적 수용감의 매개역할이 아닌 제 2의 매개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다양한

변인들의 매개가능성이 있지만 먼저 역량지각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역량지각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학업적 역량지각은 실제

아동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Dapp & Roebers, 2018),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이 유아의 인지능력을 매개하여 학업적 역랑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Paulus,

Licata, Gniewosz 그리고 Sodian(2018)의 연구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초등

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역량지각 역시 매개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학교 적응과 역량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은 온정성 이외의 학습

과 관련된 환경지원 등 다양한 역할이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추후에는 어머니의 역할을 확장하

여 온정적 양육행동 뿐만이 아닌 교육지원 등 다양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수용

감, 역량지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인지 및 신체역

량지각은 아동의 학업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수용과 역량지각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등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아동의 또래상호작용을 매개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수

용감에 영향을 받은 또래 수용감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어머니 양육행동, 유아

기 또래상호작용, 또래 수용감,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관계에는 다양한 가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유아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되어 이러한 힘으로 이후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

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또래 수용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으로의

직접적 경로가 유의하였는데, 그 과정에 또래 상호작용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선행 연구에 따

르면 유아기 자아지각은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신숙연, 2013), 또래에게 수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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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지각하는 유아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고(이선희 등, 2019), 이러한 경험

으로 이후 시기 학교적응을 잘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김창섭, 2020).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다

양한 과정을 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

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였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량 수집된 자료로 인하여 자료의 정교성이 떨어지

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어머니 수용감과 또래 수용감을 원자

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을 때 신뢰도가 낮아 요인구조를 확인한 후 적절한 문항을 추출하는 작

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선행연구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 수용감에서 또래 수용감으로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어머니와 또래 수용감을 합산한 점수로 사회적 수용감을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는 주장이 있다(이은해, 최혜영, 김미해, 1990; Harter & Pike, 1984). 그러므로 추후에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을 정교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두 하위요인을 구

분하지 않고 관계적 자아에 근거하여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을 측정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적응에는 성, 아버지의 양육행동, 또래관계 등 (김충일, 2019), 다양한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여, 연구 결

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또래 상호작용 등 다양한 변인의 매개 과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

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3년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영향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 영향력에 있어 2012년도 이전

자료를 통합한 종단연구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전 자료를 통

합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종단적 변화가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측정 가능성의 의문이 제기되었던 유아기의 사회적

수용감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유아기 사회적 수용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여 실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유아의 주관적인 인지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고 그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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